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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에서 결혼의향

의 매개효과를 탐색함으로써 한국의 낙태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 대학생 166명과 여자 대학생 1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대학생의 적대적 성차별을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으며 온정적 성차별은 다소 낮은 수

준을 보였다. 결혼의향은 보통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낙태 허용도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둘째, 남성이고 연령이 높으며, 성관계 경험이 있고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양가적 성차

별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가 대학생의 결혼의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여성이고 종교가 없으며 성관계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낙태에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적대적 성차별과 온정적 성차별 모두 낙태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

적 성차별과 온정적 성차별 모두 그 수준이 낮을수록 낙태에 보다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녀 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낙태 허용도 사이에서 결혼의향의 완전매개효과가 나

타났다. 즉 양가적 성차별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높고, 결혼의향이 높을수록 낙태 허용도가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낙태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를 살펴보고 향후 낙태법 개정 방향의 단

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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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낙태’는 최근 한국 사회의 중심 이슈였다. 2017년 9월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이에 동의하였다. 지난 해, 1년간 이어진 여성시위의 주된 내용 중 하나도 낙

태 합법화의 문제였으며, 이는 현재의 낙태 문제가 이전의 담론들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흐름에 따라 2019년 4월 11일 헌

법재판소는 2017년 청구된 낙태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현행 낙태법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처벌에 있어 낙태를 하는 의사와 임부는 처벌하나, 남성은 제외되어있다. 시위

에서는 불공정한 처벌 기준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고 낙태 합법화와 여성의 자

기결정권을 요구했다. 또한 재판관들은 모자보건법 상의 이유는 다양하고 광

범위한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는다는 의

견과 함께 현행 낙태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

다. 따라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구시대적 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낙태가 점차 합법화 되어가는 시대적 흐름의 일부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은 낙태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

며,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

에 반대하여 시술거부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런 대립 사이에서 낙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의 갈등으로만 보여질 수 있으나, 실제 

고통 받는 피해자는 낙태의 딜레마에 서있는 당사자인 여성임을 명시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낙태법의 구조에서 여성만이 처벌받고 남성은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

은 여전히 성차별이 사회에 만연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 여성 시위

가 1년 가까이 이어졌던 이유는 낙태 합법화만의 문제가 아닌 불법 촬영과 남

녀 편파 수사 등 그 기저에 깔려 있던 성차별주의(sexism)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성차별은 한국에 여성혐오의 문제가 대두된 이후, 끊임없이 논의되

고 있는 이슈이다. 특히 현재 보여 지는 성차별은 과거처럼 노골적으로 드러나

지 않고 은밀한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안상수 외, 2007). 따라서 향

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보다 은밀하게 나타나는 성차별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Glick과 Fisk(1996)는 성차별은 단순히 적대감만이 아닌 상대에 대한 

온정적 태도와 질시가 함께 혼합되어 있는 적대적 성차별(HS: Hos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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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xism)과 온정적 성차별(BS: Benevolent Sexism)의 양가적 특징을 가진다

고 주장하였다. 특히 온정적 성차별(BS)은 좀 더 교묘한 형태의 성차별로, 지

금의 은밀하게 드러나는 성차별을 보다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더불어 최근의 ‘낙태담론’은 젠더 논쟁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양가적 성차

별주의와 관련지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정원･안상수･김혜숙(2009)의 연구에 

따르면, 적대적 성차별(HS)의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 친화적 정책에 반대하고 

온정적 성차별(BS)의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 친화적 정책과 비친화적 정책에 

모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흔히 정치적 진보나 보수에 따라 낙태에 

대해 반대할 것이라는 생각과 달리 양가적 성차별 태도가 낙태 반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odson & Maclnnis, 2017).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

했을 때, 여성정책은 성차별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가적 성

차별은 현재 논쟁되고 있는 낙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판결에 앞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

의 인식과 경험조사’ 보고서(2018)에 따르면, 성경험이 있는 여성의 93.9%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79.7%는 임신 가능성에 따른 낙

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여성이 성관계를 가

지며 임신과 낙태를 항상 염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낙태를 고려하

는 사유에 대한 1순위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29.1%)였으며 

2순위는 ‘계속 학업이나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20.2%)였다. 실제 낙태

를 경험한 여성들의 98.2%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선택이었고 합법적 시

술이 1.8%에 불과하였다는 결과는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행 낙

태법의 효용성 문제를 상기시킨다. 실제로 현행 낙태 관련법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 61.3%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77.3%가 현행 낙태죄를 폐지

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낙태법이 낙태의 주체인 여성

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반면 부정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것으

로 해석되며, 이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사람들이 낙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국내 실

증적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며, 이들이 실제로 낙태에 대해 얼마나 허용적

인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중요한 것은 낙태를 경험했

던 여성 중 20대 이하였던 여성의 비율이 63.3%에 달했고, 미혼이었던 여성

이 46.9%(법률혼 37.9%, 사실혼･동거 13.0%, 별거･이별･사별 2.2%)를 차지

했다는 점이다. 즉 20대 미혼인 여성이 낙태를 경험하는 여성 중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낙태의 취약 집단으로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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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20대가 낙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2000년 이후 정부는 낙태 단속을 통해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하였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엄격히 낙태를 금지시킨다면 출산율

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엄격한 낙태법은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것을 예방하지 못했다. 이는 낙태법이 출산에 별다른 작용을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출산은 곧 기혼자의 출산을 의미한다. 출산

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써 결혼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는 많은 선행연구들에

서도 뒷받침되고 있다(오원옥, 2009; 이삼식, 200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즉 정부의 엄격한 낙태 단속보다 결혼이 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혼에 긍정적일수록 출산에도 긍정적

인 태도를 가졌으며, 모성애적 태도(motherhood attitude)가 낙태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미향, 2011; Huang et al., 2014).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라, 개인의 결혼의향은 낙태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낙태허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서 결혼의향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혼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결혼의향의 매개효과를 탐색적으로 검증하

고자한다. 이를 통해, 미혼 남녀대학생의 낙태허용도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낙

태법 개정방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현재 국내에서 일어나는 젠더 이슈를 풀

어갈 단초를 제공하고자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결혼의향, 낙태허용도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남녀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결혼의향, 낙태허용도의 간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남녀대학생의 결혼의향은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낙태허용

도를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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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고찰

1. 양가적 성차별주의(Ambivalent Sexism)

양가적 성차별주의(Ambivalent Sexism)는 Glick과 Fiske(1996)가 고안

한 개념으로 성차별을 하는데 있어 이성에 대한 적대감만이 아니라 애정과 질

시가 함께 공존한다고 가정한다. Glick과 Fiske(1996)는 특정 집단에 대한 적

대감이 차별의 근거라고 가정했던 과거와 달리, 단순히 적대감만을 차별의 근

거로 보는 것이 성차별을 이해하는 것이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

서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기존의 성차별보다 실제 현상을 적합하게 설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와 

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 2가지로 구성된다. 적대적 성차별

(HS)은 여성이 남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매우 적대적으로 여기며 여성은 

주도적 과업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반면 온정적 성차별

(BS)은 여성을 보호와 애정의 대상으로 보며 남성을 보완하는 역할로써 대한

다. 온정적 성차별(BS)이 표면적으로는 여성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

어 여성을 위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온정적 성차별주의(BS) 역시 

은밀히 여성을 차별하는 것으로 낮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고 기존의 

남성 권력구조 유지에 기여하는 성차별의 일부이다(김재은･김지현, 2016; 

Glike & Fiske, 1996, 2001). 지금까지 온정적 성차별주의(BS)는 여성에 대

한 보호, 우호적 태도, 친절로 포장되어 있어 문제로써 인지되지 않았으나, 개

념이 등장한 이후 성차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기여할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Glick & Fiske, 2001).

Glick과 Fiske(1996)에 따르면 적대적 성차별(HS)과 온정적 성차별(BS)은 

가부장주의(Paternalism), 성역할 분화(Gender Differentiation), 이성애

(Heterosexuality) 3가지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가부장주의와 성역할 

분화, 이성애 모두 적대적과 온정적 경향을 함께 내재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가부장주의’는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다루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

는 것으로 정의된다(Glick & Fiske, 1996). 가부장주의는 다시 남성이 우월

적인 위치에 있어 여성을 지배한다는 논리의 지배적 가부장주의(dominant 

paternalism)와 여성을 모성애에 기반하여 어머니, 아내, 사랑의 대상으로서 

보는 보호적 가부장주의(protective paternalism)로 구분된다(Glick & 

Fiske, 1996, 2001).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배적 가부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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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다 보호적 가부장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이는 보호적 가부장주의

가 보다 당연시되며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으로 파악된다(Lee et al., 

2010). ‘성역할 분화’는 남성의 신체적 특징과 역할이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를 갖는 것에 더 적합하다는 논리이다(안상수･김혜숙･안영미, 

2005; Glick & Fiske, 1996). 이는 경쟁적 성역할 분화(competitive gen-

der differentiation)와 보완적 성역할 분화(complimentary gender dif-

ferentiation)로 구분된다. 경쟁적 성역할 분화는 남성과 여성의 지위 차이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완적 성역할 분화는 여성이 남성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 논리로 볼 수 있다. 보완적 성역할 분화는 여성을 고정적 성역할에 귀속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우양호, 2014). 마지막으로 ‘이성

애’는 가장 강력한 양가적 감정의 근원이다. 이성애는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과

의 관계를 통해 심리적으로 가장 밀접하고 친밀하게 느끼도록 한다. 이러한 

이성애적 친밀함(heterosexuality intimacy)은 남녀관계를 낭만적으로 규정

해 온정적 성차별주의(BS)의 근원이 될 수 있다(Glick & Fiske, 1996). 반면, 

여성이 자신의 성적 매력을 통해 남성을 유혹한다는 논리의 적대적 이성애

(heterosexuality hostility)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직

접적으로 드러나는 성차별과 교묘하게 행해지는 성차별을 함께 측정하여 현대

의 성차별의 이해를 돕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낙태

모자보건법 상에서 낙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태아가 모체 밖에

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

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현재까지 낙태에 대한 논의는 ‘Pro-life’와 

‘Pro-choice’ 사이의 대립 위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현재 사람들이 낙태

에 대해 얼마나 허용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Carlton, 

Nelson & Coleman, 2000; Misra & Hohman, 2000; Jelen, 2015)은 

‘Pro-life’와 ‘Pro-choice’ 중 하나의 선택을 위주로 이루어져왔고, 

‘Pro-life’와 ‘Pro-choice’ 사이에서 어느 쪽을 보다 지지하는지에 대한 내용

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Pro-life’와 ‘Pro-choice’ 

사이의 선택만으로는 낙태허용도을 검증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에 따라 낙태허용도를 이주현과 유계숙(2012)의 연구를 참고하여 “생명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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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성과 여성의 선택권 사이에서 낙태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지에 관한 태도”

로 규정하였다.

주목할 점은 성역할 태도가 낙태허용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논의하

기 전에 앞서, 이러한 성역할태도는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관련이 있다. 선행연

구에 따르면, 온정적 성차별(BS)을 지지하는 여성은 전통적 성역할을 지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cker, 2010), Sibley와 Wilson(2004)는 여성의 전

통적 성역할을 훼손하려는 남성의 적대적 성차별(HS)은 높았으나 온정적 성차

별(BS)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Huang과 동료들(2016)은 성별보다 성역할

태도가 낙태허용도를 보다 잘 예측한다고 주장했다. Jelen(2015)의 연구결과

에 따르면, 성역할 태도와 낙태에 대한 태도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

며 성 평등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낙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ang & 

Buffalo, 2004). Patel과 Johns(2009)의 연구에서도 평등한 성역할 태도가 

여성의 낙태 자율성에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진 사람은 낙태에 허용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nin, 

1985). 따라서 양가적 성차별은 독특한 방식으로 낙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Osborne과 Davies(2012)의 연구에 따르면, 양가적 성차별 수준이 높아질

수록 선택적 낙태에 허용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uang과 동료

들(2014)의 연구에 따르면, 적대적 성차별(HS)이 선택적 낙태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지만 외상적 낙태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gun과 

Walls(2015)는 적대적 성차별(HS)과 온정적 성차별(BS) 수준이 높아질수록 

낙태에 반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그러한 결과가 어떠한 종류든 고정

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성의 낙태권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Huang과 동료들(2016)

의 연구에 따르면, 온정적 성차별(BS) 수준이 높아질수록 선택적 낙태와 외상

적 낙태를 지지하지 않았으며, 모성애적 태도(motherhood attitude)가 양가

적 성차별주의와 선택적, 외상적 낙태에 대한 태도 사이의 완전매개변수임을 

확인했다. 즉 적대적, 온정적 성차별 수준이 높을수록 모성애적 태도가 높아지

며, 모성애적 태도 수준이 높아지면 선택적 낙태와 외상적 낙태를 지지하는 

경향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낙태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는 연구마다 결과가 상반되고 부족한 실정이며, 국내에서 이루어

진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국내 양가

적 성차별주의와 낙태허용도 간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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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결혼의향

낙태는 곧 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서론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출산과 가장 관련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되는 변인은 ‘결

혼의향’이다. 결혼의향이란 미래에 결혼을 할 것이라는 마음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출산의향은 결혼의향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삼식

(2006)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필요성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도미향(2011)의 연구에서도 결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출산에 대

한 긍정적 태도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낙태와 마찬가지로 결혼의향 또한 성역할태도와 강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

다. 김중백(2013)의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 성역할을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은 

결혼의향이 높으며, 서지희(2009)와 이삼식(2006)의 연구에서도 미혼 여성들

이 전통적인 가부장적 태도를 거부할수록 결혼을 기피한다고 하였다. 최효미

(2017)의 연구에서는 성 평등적 성역할 분담을 지지할수록 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할 확률이 낮아졌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현주･이동원･김모란(1995)의 연

구결과에 따르면, 보다 유동적인 성역할을 선호하는 대학생은 결혼을 기피하

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김경숙(2018)의 연구에서는 성역할이 결혼인식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혼 기대와 관련한 성역할이 사회

화되는 것은 온정적 성차별주의(BS)와 관련이 있다(Glick & Fiske, 2001; 

Overall et al., 2011). 온정적 성차별(BS)은 사회의 성역할과 결혼기대에 대

한 이데올로기를 이끌어 낸다(Major et al., 2007). 결혼에 대한 기대는 낭만

적 신념에서 비롯되는데 낭만적 신념은 온정적 성차별(BS)에 기인한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흠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Glick & Fiske, 2001). 이 

때문에 여성은 온정적 성차별을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으며(Glick 

& Fiske, 1996), 혼전 관계에서 온정적 성차별(BS)을 지지하는 여성은 관계

에 만족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Hammond & Overall, 2013). 그러나 온정적 

성차별(BS)만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적대적 성차별(HS) 역시 

관계에 작용을 하고 있다.(Overall et al., 2011,). 따라서 이상의 선행연구들

을 고려해 보았을 때,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결혼의향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종합해 보았을 때,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역할은 개인의 결혼관과 의

식, 기대와 관련이 있어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개인이 지니는 결혼의향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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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결혼의향은 출산의향과 밀접

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결혼의

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결혼 의향의 매개효과를 보기 위해, 2018년 7월~9월에 걸쳐 서울시 소재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대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을 실시하였

다. 모든 응답자로부터 설문지 작성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기 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여 총 340부의 자료를 회수하였다. 이중 응답이 부실하여 결측

이 있는 설문지 8부를 제외하고 332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녀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

자의 성별은 남자 50.0%, 여자 50.0%로 고르게 분포하였고, 평균 연령은 

22.72세였으며, 종교가 있는 이들은 32.3%, 없는 이들은 67.4%로 나타났다. 

한편 성경험이 있는 이들은 59.9%, 없는 이들은 39.5%로 나타났다. 응답자들

의 가족 월평균 소득은 746.26만원으로 보고되었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32)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범위

성별
남자 50.0

여자 50.0

연령(세)
22.72
(2.56)

18-28

종교
무 67.4

유 32.3

성관계여부
무 39.5

유 59.9

월평균소득
(만원)

746.26
(897.60)

8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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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1) 양가적 성차별주의

본 연구는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수준을 측정하고자 안상수와 동

료들(2007)이 Glick과 Fiske(1996)의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현황에 맞게 개

발한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K-MSI)를 사용하였다. 다면성별의식검사는 적

대적 성차별(HS) 12문항과 온정적 성차별(BS) 12문항으로 구성된다. 적대적 

성차별(HS)과 온정적 성차별(BS)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

렇다(4점)’의 응답범위를 가지며 총점은 각 12-48점이다. 적대적 성차별(HS)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을 통제하고자 하며 여성이 전통적 남성의 권위에 도전

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온정적 성차별(BS) 수준이 높을수록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여성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적대적 

성차별(HS)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1, 온정적 성차별(BS)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9로 높게 나타났다.

2) 결혼의향

본 연구에서는 남녀대학생의 결혼의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혀 없음(1

점)’부터 ‘전적으로 있음(4점)’까지의 Likert 척도를 제시하였다.

3) 낙태허용도

본 연구에서는 남녀대학생의 낙태허용도를 알아보기 위해 유계숙(2012)이 

선행연구(보건복지부, 2005; 이주희,2008; National Campaign to Prevent 

Teen and Unplanned Pregnancy, 2008)를 기초로 구성한 낙태허용도 척

도를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총점 범위는 16-64점이며,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1점)’부터 ‘전적으로 허용한다(4점)’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낙태

허용도 수준이 높을수록 낙태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4로 높게 나타났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3.0 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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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HS, BS)와 결혼의향, 낙태허용도에 대

한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남녀대학생

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양가적 성차별주의(HS, BS), 결혼의향 및 낙태허용도

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HS, BS)가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위해 성별, 연령, 

종교, 성관계여부, 월평균 소득을 통제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넷째, 양가적 성차별주의(HS, BS)가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결혼

의향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일련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마

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확인을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검증 단계를 진

행하고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결혼의향, 낙태허용도의 

전반적 경향

남녀대학생들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결혼의향, 낙태허용도의 전반적인 경

향은 <표 2>와 같다. 먼저 적대적 성차별(HS)은 평균 18.96점(SD=5.83)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온정적 성차별(BS)은 평균 23.92점(SD=7.14)

으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혼의향은 평균 2.95점(SD=.95)으로 보

통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낙태허용도는 평균 48.57점(SD=10.17)으

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2>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결혼의향, 낙태허용도의 전반적 경향

(N=332)

변인 평균(표준편차) 범위

적대적 성차별주의(HS) 18.96( 5.83) 12-34

온정적 성차별주의(BS) 23.92( 7.14) 12-43

결혼의향  2.95(  .95) 1-4

낙태허용도 48.57(10.17) 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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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녀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결혼의향 및 낙태허용도 간의 관련성

본 연구 대상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적대적 성차별(HS)을 살펴보면, 남성(r=.42, p<.001)이고 연령이 

높을수록(r=.33, p<.001) 높게 나타났으며 성경험(r=.30, p<.001)이 있고 가

족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r=.13, p<.01) 적대적 성차별주의(HS)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온정적 성차별(BS)은 남성(r=.45, p<.001)이며 연령

이 높고(r=.28, p<.001), 성경험(r=.22, p<.001)이 있을 경우, 높아지는 경향

을 보였다. 또한 적대적 성차별주의(HS) 수준이 높을수록 온정적 성차별주의

(BS)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의향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

학생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14, 

p<.05). 마지막으로 남자 대학생보다 여자 대학생이(r=-.13, p<.05) 낙태에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교가 없고(r=-.16, p<.01) 

성관계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r=.15, p<.01) 낙태에 더 허용적인 경향을 보였다.

<표 3> 남녀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결혼의향, 

낙태허용도 간의 상관관계

(N=332)

변인 1 2 3 4 5 6 7 8 9

1. 성별a)

2. 연령 .42***

3. 종교b) -.09 -.10

4. 성관계여부c) .38*** .44*** -.12*

5. 월평균소득 .12* .16** .11 .07

6. HS .42*** .33*** -.02 .30*** .13*

7. BS .45*** .28*** .10 .22*** .11 .61***

8. 결혼의향 .09 .09 .14* .09 .07 .25*** .37***

9. 낙태허용도 -.13* -.03 -.16** .15** -.05 -.15** -.21*** -.27***

*p<.05, **p<.01, ***p<.001

주: a) 성별 남성=1, 여성=0

b) 종교 유=1, 무=0

c) 성관계 여부 유=1, 무=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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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이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산팽창지수

(VIF)는 2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성차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odel 1에서 주요 변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성별, 연령, 종교, 성관계 여부, 가족의 월평균 소득을 투

입한 결과, 9%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여자 대학생이고(ß=-.23, 

p<.001), 종교가 없으며(ß=-.14, p<.05), 성관계 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낙태

에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ß=.21, p<.01). Model 2에서 

이들 변인을 통제한 후, 적대적 성차별(HS)을 투입한 결과, 전체 변량의 10%

를 설명하여 유의미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다(F=5.18, p<.001). 즉 여성이고 

종교가 없으며, 성경험이 있고 적대적 성차별(HS) 수준이 낮은 대학생일수록 

낙태에 허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ß=-.14, p<.05).

다음으로 온정적 성차별을 살펴보면, 성별, 연령, 종교, 성관계 여부, 가족의 

월평균 소득을 투입한 결과, 9%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여자 대학생이

고(ß=-.23 p<.01), 종교가 없으며(ß=-14, p<.05), 성관계 경험이 있는 대학

생이 낙태에 더 허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ß=.22, p<.01). 

Model 2에서 이들 변인을 통제한 후, 온정적 성차별(BS)을 투입한 결과, 전체 

변량의 11%를 설명하여 유의미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다(F=5.73, p<.001). 

즉 적대적 성차별(HS)과 같이, 여성이고 종교가 없으며, 성경험이 있고 온정적 

성차별(BS) 수준이 낮은 대학생일수록 낙태에 허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ß=-.18, p<.01).

<표 4>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이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N=332)

변인

낙태허용도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상수)
51.48
(6.67)

53.11
(6.67)

51.86
(6.66)

54.41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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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VIF=1.03-1.44

주: a) 성별 남성=1, 여성=0

b) 종교 유=1, 무=0

c) 성관계 유무 유=1, 무=0

4.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에서 

결혼의향의 매개효과

적대적 양가적 성차별이 낙태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에서 결혼의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5>과 같다.

먼저, 1단계에서 적대적 성차별(HS)은 매개변수인 결혼의향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ß=.25, p<.001), 2단계에서 낙태허용도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ß=-.12, p<.001). 즉 적대적 성차별(HS) 

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결혼의향이 높고, 낙태허용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적대적 성차별(HS)과 결혼의향을 투입한 결과, 적대적 

성차별(HS)은 낙태허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개변수인 결혼의향은 낙태허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ß=-.20, p<.001) 결혼의향이 적대적 성차별(HS)과 낙태허용도 사이에서 완

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Sobel test 결과 통

변인

낙태허용도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성별a) -4.76
(1.34)

-.23***
-3.91
(1.39)

-.19**
-4.61
(1.34)

-.23**
-3.20
(1.42)

-.16*

연령
-.10
(.31)

-.02
-.00
(.31)

-.00
-.13
(.31)

-.03
-.02
(.31)

-.01

종교b) -2.99
(1.26)

-.14*
-2.91
(1.25)

-.13*
-2.93
(1.26)

-.14*
-2.48
(1.25)

-.12*

성관계 
여부c)

4.42
(1.35)

.21**
4.81

(1.35)
.23***

4.59
(1.35)

.22**
4.81

(1.33)
.23***

월평균소득
.00

(.00)
-.02

-5.29
(.00)

-.01
.00

(.00)
-.01

-8.22
(.00)

-.01

HS -.25(.12) -.14*

BS -.25(.09) -.18**

R2 .09 .10 .09 .11

F 5.25*** 5.18*** 5.25***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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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Z=-3.63, p<.001). 즉 적대적 성차별(HS) 수준이 높

은 대학생일수록 결혼의향이 높고, 이처럼 높은 결혼의향을 매개로 낙태에 대

한 비허용적 태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1단계에서 온정적 성차별(BS)은 매개변수인 결혼의향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ß=.41, p<.001), 2단계에서 낙태허용도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ß=-.18, p<.001). 즉 온정적 

성차별(BS) 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결혼의향이 높고, 낙태허용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온정적 성차별(BS)과 결혼의향을 투입한 

결과, 온정적 성차별(BS)은 낙태허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매개변수인 결혼의향은 낙태허용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ß=-.17, p<.001) 결혼의향이 온정적 성차별(BS)과 낙태허용도 

사이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매개효과는 Sobel 

test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Z=-3.02, p<.01). 온정적 성차별(BS) 역

시 수준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결혼의향이 높고, 이처럼 높은 결혼의향을 매개

로 낙태에 대한 비허용적 태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 5> 적대적 성차별(HS)이 낙태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에서 결혼의향의 

매개효과

(N=332)

단계 경로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ß)

다중

상관지수

(R2)

F

1 적대적 성차별(HS) → 결혼의향 .04 .25*** .09 4.84***

2 적대적 성차별(HS) → 낙태허용도 -.25 -.12* .10 5.18***

3
적대적 성차별(HS) → 낙태허용도

결혼 의향 → 낙태허용도
-.16
-2.12

-.09
-.20**

.14 6.20***

단계 경로

비표준화

계수

(B)

표준화

계수

(ß)

다중

상관지수

(R2)

F

1 온정적 성차별주의(BS) → 결혼의향 .05 .41*** .17 9.69***

2 온정적 성차별주의(BS) → 낙태허용도 -.25 -.18** .11 5.73***

3
온정적 성차별주의(BS) → 낙태허용도

결혼 의향 → 낙태허용도
-.15
-1.86

-.11
-.17**

.14 6.16***

*p<.05, **p<.01, ***p<.001

주: 통제한 성별(1=남성, 0=여성), 연령, 종교여부(1=유, 0=무), 성관계여부(1=유, 0=무)는 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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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양가적 성차별이 낙태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에서 결혼의향의 

매개효과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 대학생 167명과 

여자 대학생 166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결혼의향, 낙태허

용도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양가적 성차별

주의와 결혼의향, 낙태허용도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였으며, 양가적 성차별주

의가 낙태허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 사이에서 결혼 의향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논의와 실질적 제언

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결혼의향, 낙태허용도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 적대적 성차별(HS)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

정적 성차별(BS)은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김재은･
김지현, 2016; 안상수 외, 2007)와 같이 적대적 성차별(HS) 수준이 온정적 성

차별(BS)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과 일치한다. 한편, 결혼의향은 보통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낙태허용도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낙태에 대해 찬성하는 학생보다 반대하는 학생

이 약간 많다는 이정환(2011)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나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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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전명희와 동료들(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전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낙태에 대한 태도는 점차 허용적으로 변하고 있음

을 추론해볼 수 있다. 특히, 2012년에는 낙태법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내려졌으

나 2019년에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은 이러한 흐름을 대변한

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남녀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결혼의향, 낙

태허용도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남성이고 연령이 높으며, 성관계 경험이 

있고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적대적 성차별(HS)과 온정적 성차별(BS)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양가적 

성차별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김재은･김지현, 2016; 

우양호, 2014; Glick & Fiske, 1996; Glick et al., 2000)와 일치한다. 이는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성차별적 편견이 더 짙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양가적 성차별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어린 세대일

수록 양가적 성차별 수준이 낮다는 선행연구(안상수･김혜숙･안영미, 2005; 

안상수 외, 2007; Glick & Fiske, 1996)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어릴수

록 성 편견적 태도가 형성되지 않고 이성과의 접촉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

성이 있다(안상수･김혜숙･안영미, 2005). 성경험 유무 또한 양가적 성차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e Lemus, Moya와 Glick(2010)은 이미 성

편견적 태도를 가진 청소년은 이성에게 자신의 성역할을 매력적으로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성차별을 바탕으로 한 태도가 이성에게는 성

적 매력이나 배려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소득 역시 

양가적 성차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의향은 종교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교가 당위적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박혜민･전귀연, 2018)로 해석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이고 종교가 없으며 성관계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낙태허용

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낙태허용도가 

더 높다는 결과는 이성친구가 있는 학생이 낙태에 더 허용적이라는 연구결과

(이정환, 2011; 전명희 외, 2014)와 흐름을 같이한다. 성경험이 있는 여성의 

93.9%가 임신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고 이들 중 79.7%가 낙태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조사 결과(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를 고려해 보았

을 때, 임신의 주체인 여성이 남성보다 더 민감한 태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남녀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후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적대적 성차별(HS)과 온정적 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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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BS) 수준이 낮을수록 낙태에 더 허용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가적 성차별 모두 수준이 높아질수록 낙태에 반대하는 태도를 가진다고 나타

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Begun & Walls, 2015; Huang et al., 2014; 

Osborne & Davies, 2012)과 일치한다. 고려해야 할 점은 적대적 성차별

(HS)과 온정적 성차별(BS) 모두 낙태에 허용적이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만 서로 다른 양상으로 발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전술한 바와 

같이, 적대적 성차별(HS)과 온정적 성차별(BS)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모성애는 젠더 역할에 이상적으로 부합한다고 생각

하는 온정적 성차별(BS)과는 달리, 적대적 성차별(HS)은 여성이 그들의 성

(sexuality)을 이용하는 것을 매우 비난한다(Glick & Fiske, 1996). 또한 온

정적 성차별(BS)은 어린 유아와 임신한 여성에 대한 호의적 평가와 정적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risler et al., 2013). 즉 낙태에 비허용적 태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적대적 성차별(HS)을 지닌 사람과 온정적 성차별(BS)을 지

닌 사람이 가지는 낙태에 대한 시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온

정적 성차별(BS)을 지닌 사람은 여성의 몸을 모성의 탄생지로써 낙태를 반대

할 수 있는 반면, 적대적 성차별(HS)을 가진 사람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인

지하며 낙태를 반대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더 분화되어있는 성차별 태도에 

따라 낙태에 대한 태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넷째, 남녀대학생의 양가적 성차별이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결혼의향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결혼의향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적대적 성차별(HS)과 온정적 성차별(BS) 수준이 높은 대학생은 높은 결혼

의향을 가지며, 이를 매개로 낙태허용도가 낮아지는 것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 청년층에서도 여전히 결혼과 출산이 밀

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적대적 성차별(HS)과 온정적 성차

별(BS)이 높으면 모성애적 태도가 높아지고 이를 완전 매개로 외상적 낙태와 

선택적 낙태에 대해 낮은 허용도를 보였다는 연구(Huang et al., 2016)와 비

슷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혼의향과 모성애적 태도를 같은 개념으로 보기는 

힘드나 전통적 성역할과 관련이 있다는 점(Chrisler et al., 2013)은 동일하

다. Huang과 동료들(2013)은 그들의 연구를 통해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특정

한 성역할(i.e. motherhood)과 정책(i.e. abortion)의 기저에 깔려있다고 주

장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는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결혼의향과 낙태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낙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는 낙태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낙태법 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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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과제가 주어졌다. 개정에 앞서 법 적용의 대상자들이 낙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를 통

해 청년층은 낙태에 대해 어느 정도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낙태에 대한 태도만을 살펴보는 것은 개정 방안의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서론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 친화적 정책에는 양가적 성차별주의

가 영향을 미친다(이정원･안상수･김혜숙, 2009). 따라서 낙태법 개정의 방향

성을 고려하는데 있어 국민들이 어떤 성차별적 태도를 지니는지 규명할 필요

가 있으며, 한국에서 낙태가 젠더 논쟁을 불러왔다는 점은 이러한 필요성을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청년층의 적대적 성차별(HS) 수준은 

상당히 낮았으며 온정적 성차별(BS) 수준은 비교적 높았다. 이를 통해 요즘의 

대학생들은 예전과 같이 여성을 임신수단으로써 판단하기보다 모성의 주체로

써 여성을 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사료된다. 매우 우호적인 태도로 

들릴 수 있으나, 온정적 성차별(BS) 역시 성차별의 일종으로 여성을 성적 불평

등으로 이끄는 효과적인 도구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Dardenne, Dumont & Bollier 2007).

이번 헌법불합치 판결에서 헌법불합치와 단순위헌을 결정한 재판관들은 낙

태법에 ‘기간방식’의 도입을 제시했다. 단순위헌의견에서는 임신 14주(first 

trimester: 임신 제 1삼분기) 내에는 임신한 여성의 판단 아래 낙태를 허용하

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헌법불합치의견에서는 임신 22주 내외의 낙

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낙태 허용 시기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임신 14주가 사회･경제

적 낙태의 허용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성차별을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몸이 

보호 대상이라는 성차별적 편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낙태의 결정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신은 여성 혼자

만의 결과가 아니며, 남성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존재한다. 처벌규정에서 남성

이 제외되어 문제가 있었듯이 향후 개정사안에서도 남성이 제외될 경우 임신

과 낙태의 책임에서 남성은 완전히 배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결국 다시 

여성 혼자 책임을 지게 만드는 구조를 낳을 수 있으며, 오히려 성차별적 편견

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낙태에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되나 

남성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들을 위한 전문 상담과 같은 

실질적 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피임과 성교육에 대한 중요성 역시 강조되는 바이다. 유전적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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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의 건강이 위협되는 상황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는 오히려 여성의 몸

에 해가 될 수 있으나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는 사전 피임으로 예방 가능하

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하고자 한다면 피임을 철저히 하는 것

이 여성의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피임법을 중점으로 

한 성교육 마련이 낙태법 개정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

서 결혼의향이 높을수록 낙태 허용도가 낮았다는 결과와 모성애적 태도가 높

을수록 선택적 및 외상적 낙태에 낮은 허용도를 보였다는 결과(Huang et al., 

2016)를 종합해 보았을 때, 낙태에 대한 태도는 가족계획과 연관될 것으로 유

추해 볼 수 있다. 특히 결혼의향의 완전매개효과는 미혼 대학생들에게도 결혼

이 임신과 출산, 낙태에 있어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년층

이 향후 결혼과 가족계획의 단계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대로 된 성교육을 통한 사전피임법의 습득이 필수적이므로, 피임과 성교육

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대학생

만을 대상으로 유목적적 편의표집을 실시하였고 대학생은 결혼의향에 대한 주

관이 뚜렷하게 정립되는 시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다양한 나이대의 표집을 통해 청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양가적 성차

별주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녀 차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어떠한 성차별을 바탕으로 낙태에 허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

보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결과를 살펴볼 

것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유형과 수준을 구체적으로 알

아보고 나아가 그것이 낙태허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낙태에 

대해 허용도라는 단편적인 결과만을 도출하였으나 앞으로 이루어질 연구에서

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어떤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지를 알아볼 것이 

요구된다. 특히 향후 모자보건법에 사회･경제적 사유가 포함된다면 사유를 구

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낙태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낙태허용도를 실증적으로 탐구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현재 낙태법의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

절한 연구로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낙태에 대한 젠더 논쟁이 여전

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쟁이 계속될 경우, 낙태문제는 본질을 잃고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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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문제로만 이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낙태법이 온전히 법적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는 논쟁을 함께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차별주의(sexism)

를 바탕으로 낙태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 성차별의 유형에 따라 낙태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향후 낙태법 개정 방향의 단

초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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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mbivalent Sexism on 

Acceptance of Abortion Perceived by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Marriage Intention

Na Hwi, Ki*･Gye Sook, Yoo**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a basis for amending the abortion 

law in Korea by exploring the mediating effect of marriage intention o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ambivalent sexism and acceptance of abortion. For this purpose, 166 male 

and 166 female college students attending a four-year university in Seoul 

were survey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university students had a moderately low level of hostile sexism 

and a slightly low level of benevolent sexism. Their level of marriage 

intention was above average and acceptance of abortion was slightly 

higher than average.

Secon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level of ambivalent sexism was 

higher for male and older students and also for those who had sexual 

experience and whose monthly family income was higher. Moreover, 

religion was found to be related to university students’ marriage intention, 

and greater acceptance of abortion was exhibited by female university 

students with sexual experience who have no religion.

Third, the results indicated that both hostile sexism and benevolent 

sexism affected acceptance of abortion. Namely, the lower the university 

students’ hostile or benevolent sexism, the greater their acceptance of 

abortion.

Fourth, marriage intention was shown to have a fully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mbivalent sexism and acceptance of abortion 

among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at is, the higher the 

university students’ level of hostile or benevolent sexism, the higher their 

 * First Author : Master, Dep of Child &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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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of marriage intention and the higher their level of marriage intention, 

the lower their acceptance of abortion. Based on the aforementioned 

results, the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toward the currently much- 

debated issue of abortion were examined and ways to amend the abortion 

law in the future were proposed.

Keywords : Ambivalent Sexism, Hostile Sexism, Benevolent Sexism, 

Marriage Intention, Acceptance of Abortion, Abortion 

law


